
탱크로리에서 염산 대량 누출
인천, 화물주차장에서 200리터 흘러 … 5시간 중화작업

인천의 화물주차장에서 염산(Hydrochloric Acid)이 누출돼 당국이 중화작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월9일 오후 11시께 중구 신흥동3가 화물차주차장에 주차된 탱크로리에서 염산

200리터가 누출됐으며,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과 화학물질관리센터는 누출현장에 소석회 500kg과 모래 200kg을 살포해 6월10일 오전 4시15분께 중

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은 탱크로리의 염산 적재통이 노후해 20cm 가량의 균열이 발생해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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